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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서 보는 탑돌이 뮤지컬 ‘리파카 무량’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는 10월 8일

부터 10일까지 2021년 오대산 문화축전 

‘천년의 숲, 희망이 불다’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쳐있는 국민

들에게 강원도의 청정한 자연과 성산(聖

山) 오대산의 치유 문화 속에서 희망을 

일깨우는 이번 오대산 문화축전에서는 

‘탑돌이’를 주제로 한 뮤지컬 ‘리파카 

무량’ 쇼케이스 공연이 있을 예정이어서 

대중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아울러 뮤지

컬의 연출을 박칼린 감독이 맡아 더욱 화

제를 모으고 있다. 

박 감독이 2023년 완성을 목표로 준비

하고 있는 뮤지컬 ‘리파카 무량’은 강원

도 무형문화재 제28호 ‘월정사 탑돌이’

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오래 전부터 월

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불교적 의례이자 

우리의 전통 민속인 탑돌이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오던 중 

박칼린 감독에게 의뢰해 만들어진 뮤지

컬이다. 뮤지컬 제작을 의뢰받은 박 감독

은 1998년에 자신이 써놓았던 ‘탑’이라

는 대본과 만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

고 뮤지컬 제작과 축전에 동참하게 됐다. 

뮤지컬 ‘리파카 무량’은 내년부터 오대

산 문화축전의 메인 공연으로 열릴 예정

이며, 이번 공연은 쇼케이스 무대라고 할 

수 있다. ‘무량’ ‘혜류여왕’ 무량의 스

승 ‘백산’이 12명의 무용수와 함께 6곡

의 넘버와 안무로 뮤지컬의 하이라이트

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본은 전수양, 음

악은 장희선, 안무는 김윤규가 맡았다.

연출을 맡은 박칼린 감독은 “저는 어

릴 때부터 절에서 놀면서 자랐어요. 불교

와 가깝게 살았고요. 불교를 일찍부터 보

면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읽었던 소설 

〈무영탑〉이 아마도 대본 ‘탑’을 만들어

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탑’이 월정

사의 ‘탑돌이’와 만나서 또 하나의 이야

기와 뮤지컬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

다. 이번 작품에 어릴 적 경험했던 나의 

불교적 정서와 기억이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저 자신도 궁금합니다.”

‘리파카(Lepaka)’는 ‘석공’이란 뜻

의 산스크리트어로, 현존하고 있는 사리

탑과 탑돌이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됐으

며 오래전 가상의 불교국가에서 벌어지

는 석공과 최고 통치자인 여왕의 이야기

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젊고 실력 있는 

석공 ‘무량’이 험난한 수행의 길을 걸으

며 최고의 석공 장인이 되기까지의 여정

과,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찍이 왕위에 

오른 ‘혜류여왕’이 반대파로부터 왕권

을 지키며 역사에 길이 남을 사리탑을 세

우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의례와 민

속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탑돌이를 

대중이 함께하는, ‘기원’의 수단과 더불

어 참여형 축제로 승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고 싶었다”며 “다양하게 펼쳐지

는 오대산축전의 내용, 시대적 가치와 의

미를 구현해나가는 축제로 더욱 발전시

켜나가도록 하겠다”고 공연과 축전에 대

한 의미를 밝혔다. 

불교성지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많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오대산은 긴 세월 

동안 조선왕조실록과 조선 왕실의궤를 

모셨던 곳으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간직한 오대산은 최고의 수행공간이라

고 할 수 있다. 많은 수행자와 관광객이 

끊임없이 찾는 이유는 월정사가 오대산

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기고 지켜나가

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2004년부터 개회해

온 오대산 문화축전 역시 그 노력의 일환

이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제가 주지

로 부임하면서 1400년 역사의 오대산에 

깃든 다양한 문화들을 현대적인 문화와 

융합하고 연결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많은 산중의 

청량감과 마음의 안식, 또 치유의 문화

를 듬뿍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문화축

전을 기획하게 됐고, 올해로 18회를 맞

이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천년의 숲, 희

망이 불다’라는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얼어붙고 많

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

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

아보고 또 미래의 새 희망을 불어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고 축전

의 의미를 밝혔다. 

문화축전은 10월 8일 오후 1시부터 월

정사 특설무대에서 개막공연 ‘과거와 미

래를 잇다’와 개막식을 시작으로 녹색미

래 좌담회, 코로나 극복기원 오대산문 희

망의 야단법석, 월정사 탑돌이가 진행되

고, 둘째 날인 10월 9일에는 한강시원지 

문화제, 제18회 탄허대종사 휘호대회, 제

18회 탄허대종사 학생 백일장, 오대산 뮤

지컬 ‘리파카 무량’이 진행된다. 셋째 날

인 10월 10일에는 국제명상세미나가 진

행되며, 문화축전 기간 동안에는 명상 체

험존, 체험 한마당, 버스킹, 전시, 진부 

전통장터 등이 함께 진행된다. 

월정사는 작년,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행사명을 오대산 문화포럼으로 변

경하고, 모든 행사를 전면 온라인 실시

간 중계로 기획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백신접종률 증가에 

따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기반으로 

대면과 비대면(부분적 온라인 실시간 방

송)을 혼합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성, 

준비했다. 일부 관객을 수용하면서도 방

역 수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코로나 확

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오대산의 아름다

운 자연과 월정사의 훌륭한 불교를 알릴 

계획이다.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월정사 일원

8일 오후 1시 특설무대서 개막 공연

녹색미래 좌담회ㆍ월정사 탑돌이 등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로 행사진행

박칼린 연출 ‘리파카 무량’ 쇼케이스

월정사 탑돌이 모티브 정념스님 기획

박칼린 감독에게 뮤지컬 제작 의뢰해

석공 ‘무량’ 최고장인 되기까지 이야기

8일 세 주인공 출연해 넘버 6곡 선보여

2023년 완성 예정, 내년부터 메인공연

월정사 2021 오대산 문화축전

월정사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2021 오대산 문화축전 ‘천년의 숲, 희망이 불다’를 개최한다. 사진은 ‘오대산 문화포럼’으로 진행된 지난해 축전 모습.
박칼린 감독

2021 오대산 문화축전 주요행사 일정

일자 시간 프로그램 장소

10.8

13:00~13:20
개막공연 ‘과거와 미래를 잇다’

-김덕수 사물놀이, 엠비크루 비보잉
탑 앞 특설무대

13:20~14:00 개막식

14:00~15:20 녹색 미래 좌담회 법륜전

14:00
코로나 극복기원 오대산문 희망의 야단법석

월정사 탑돌이(강원도 무형문화재 전승발표회)
탑 주변

10.9

10:30~12:00
한강시원지 문화제

-한강시원제 –한강·생명 문화제
금강연 특설무대

13:00~14:00
제18회 탄허대종사 휘호대회

-휘호대회 및 서예체험
법륜전 내 외부

13:00~14:00
제18회 오대산 전국 학생 백일장

-작가의 멘토링(김초혜 선생님)

실록의궤 박물관

(안)

15:00~15:40
오대산 뮤지컬 ‘리파카 무량’

-박칼린 연출
탑 앞 특설무대

10.10 10:00~12:00
국제명상세미나

-달라이라마 존자님과 오대산 명상지도자 대담
오대산 전역

전일정 10:00~17:00

명상 체험존

-오대산 자연명상마을(OMV) 동림선원)

체험 한마당

-오대산 권역 각 단체 체험부스 

버스킹

-평창문화예술재단 외 

전시

-제18회 오대산 전국 학생미술 공모전 전시 외 

진부 전통장터

월정사 일원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숨은 옛 절터로 향한

박시윤 작가의 7번 국도 절터 기행

잇대고 잇대어  
일어서는 바람아

글·사진 박시윤

140×210mm│378면│17,000원

“더 늦기 전에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옛 절터의 아름다운 소멸” 

흔적만 남은 폐사지에서 보낸 시간을  

박시윤 작가 특유의 문학적 언어로 기록한 기행에세이

예스24 6주 연속 베스트셀러 

한국사/한국문화 top100 

도서 평점

2020 탄허 대종사 역저서

이 책은 불교의 진수(眞髓)이며 고래 화엄종의 소의경전이다. 법화(法華)·
열반(涅槃)과 함께 삼대경으로 손꼽히는 일승요의경으로써 요의경(了義
經)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다.
백천중류에는 바다가 가장 으뜸이고, 삼라만상에는 허공이 가장 으뜸이며, 
일체 성현 중에서는 부처님이 가장 으뜸이고 일체 경교(經敎)에서는 화엄
경이 가장 으뜸이다.
범부가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과정의 삼현십지와 불법의 신(信)·해(解)·
행(行)·증(證)과 사법계·십법계·육상원융·십현문 등 가장 심오하고 광대무
변한 법문이 이 경(經)·논(論)·소(疏)에 잘 설명되어 있다.
본 경은 80권 화엄경과 통현론 40권·청량국사 화엄소초 150권·회석 7권·현
담 8권·보조국사의 원돈성불론 1권·계환선사의 화엄요해 1권과 탄허선사
의 주석 등 총287여 권의 집대성이다.
이와 같이 화엄학을 집대성하여 수록하고 번역한 것은 유사이래 처음 있는 
금자탑이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찍이 없었던 귀중한 법보(法寶)중의 
법보로써 크게 추앙받으리라.
우주와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진리는 오직 화엄경(華嚴經)뿐이다.

신화엄경 합론
(新華嚴經 合論)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전체금장 12,424쪽. 
합본23권
값1,610,000원

대방광 불화엄경(40품)을 덧말(음)을 달아 남(男)·녀(女)·
노(老)·소(少)·유(有)·무식(無識) 누구나 수 읽어볼 있 한
번쯤게 단락을 달았습니다.약3,200쪽 분량으로 640쪽 1
권 총5권 한셋트로 2도인쇄 전체 금장으로 영원히 유산
이 될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어려운 한문 때문에 경을 못
보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되어 대방광 불화엄경 40품 
594,741여자(餘字)를 원문과 동시 덧말(음)을 붙여 한글
만 알면 누구나 한번쯤 독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5권 전체금장
덧말 대방광 
불화엄경(40품)
4×6배판 2도인쇄 
가로쓰기  
전5권 한질 값400,000원

도덕경 (道德經)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고급양장 전2권 1.152쪽.
도덕경 고급양장 2권

140.000원

莊子南華經
(장자남화경)

4×6배판 고급양장 512쪽
탄허스님 육성 씨디포함
고급양장 1권 60.000원

주역선해 (周易禪解)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1.784쪽.
주역선해 3권
210.000원 

도서출판 교림
http: www.tanheo.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4길17(경운동)
건국빌딩 건국관 202호

☎ (02)733~3334

본 화엄경은 가정에서 
법보로 가보로 꼭 필요합니다.
본경전을 受持하면

돈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譯經많은 他의 追從을 不許.


